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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마태복음 10장 40~42절
- 제목 : “작은 자에게 행한 일”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사랑방 말씀나눔지

· 마음의 문을 열며 
한국전쟁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온 스완슨 목사가 모든 것이 부족한 전쟁 중에 매일 검정 비닐봉지가 많이 버려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윽고 검정 비닐봉지가 추위와 굶주림에 죽은 아이들의 시체라는 것을 알게 된 스완슨 
목사는 미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뜻하는 “컴패션(Compassion)” 사역이 시작됩니다. 
1952년에 시작된 컴패션은 한국에서만 10만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았고 그 가운데 350명의 목회자를 배출하였으며 
이제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어 세계 곳곳의 다음세대에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가진 작은 일에 대한 관심과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비록 작아보였지만 결코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았고 위대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10:40~42)  

2.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맞아들이는 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3.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작은 자(연약한 자)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작은 친절을 베풀기를 다짐하고 계십니까? 

· 본문 읽기
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말씀기도제목 
1. 작은 일에 대한 관심과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위대한 결과로 돌아오게 됨을 기억하며 열방의 다음세대를 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2. 나에게 주신 것이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부족한 자에게 나누고 베풀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작고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를 섬기듯 사랑으로 품고 복음으로 열방을 섬길 때 “열방의 다음세대”가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설교자 : 양승구 목사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지금도 세상에는 가난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다음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외에 남은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나눌 때 그것은 크고 
놀라운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랑방에서 작고 연약한 자를 위해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지 
개인의 결단을 나눠보시고, 사랑방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합시다. 더불어 교회가 
함께 품은 컴패션의 아이들과 함께 동역해 나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